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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닝, 불법파견근로 의혹 받아
분사기업 삼신 노사협회 주장 … 코닝 동료와 임금격차 2배 이상 달해

삼성코닝이 분사된 삼신을 직접 관리하는 등 불법파견근로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8월10일 제기됐다. 

삼성코닝 분사기업 삼신 노사협의회․해고자 일동은 8월1일 불법파견근로 의혹과 관련된 내용증명우편물을 

삼성그룹 비서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신 노사협의회․해고자 일동은 우편에서 삼성코닝의 삼신을 직접 관리하는 불법파견근로 사례로서 △모

회사(코닝)에서 지급한 사원증 사용 △모회사 인트라넷(마이싱글)을 이용한 업무지시 및 보고 △삼신 인원 변

경시 모회사의 제재와 간섭 △분사사원에 대한 코닝 구사대의 미행 등 12가지를 지적했다.

또 분사 후 삼신 직원은 코닝 동료와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승진 및 승격도 없었으며, 주 5일 근

무의 혜택없이 주 60-160시간의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코닝 관계자는 “삼신은 별도 법인으로서 삼성코닝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신 노조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코닝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자사 사업부를 삼신을 비롯

해 승리산업, 아텍엔지니어링, 화인 등으로 대거 분사시켰다.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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